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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과학관, 과학놀이융합 행사 개최

    스트림과학부스

[경기인터넷신문] 구미과학관에서는 지난 10일 과학트림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과학트림은 기존의 스팀 교육

에 레크리에이션을 결합해 스트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활동을 처음으로 시도한 것으로 구미과학관에서는

놀이 요소를 스포츠로 정해 스포츠 활동과 언플러그드 코딩, 스포츠 속 과학원리 체험으로 행사를 준비했다. 이

번 행사는 경북대학교가 주최하고 구미과학관과 대구대학교 물리교육과가 주관했으며 구미시와 한국창의재단

이 후원했다.

아침부터 이번행사를 기다려온 어린이들은 에어바운스로 만들어진 미로를 통과해 참가할 스포츠 종목을 찾은

다음 참가종목에 관한 퀴즈도 풀고 야구, 농구,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체험하는 등 추위는 날려버리

고 신나게 컴퓨터 사고력을 기르는 활동을 했다. 

오후에는 스포츠 활동과 더불어 과학 원리를 체험하는 야외부스도 운영됐다. 체험부스는 대구대학교 물리교육

과 학생들이 마찰이 뭐 길래, 포물선을 찾아라, 바나나킥의 비밀, 홈런의 꽃 등 스포츠와 연관된 과학 원리를 체

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으며 어린이들은 스포츠에 숨겨진 과학도 알고 관련 공작품도 만들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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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구미과학관 실내에서는 구미발명교육센터 선생님들이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보는 카프라 체험을 진행

했으며 강당에서는 대구대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이 직접 만든 ‘주토피아 과학수사대’라는 과학연극을 공연해 관

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가족과 함께 행사에 참가한 구미시민들은 동락공원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놀이체험과 과학관 안팎의 프로

그램을 접하며 구미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는 한편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신체활동도 단련시키는

과학체험활동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됐다. 이런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과학트림 페스티벌은 2019년을 원년

으로 매년 가을 구미과학관에서 새로움을 더해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